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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2017년 현재 평균 

수명이 82.7세(남성 79.7세, 여성 85.7세)로 길어지면서[1] 은

퇴 이후의 노년기 또한 길어지고 있다. 은퇴자는 ‘직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하게 지내는 사람’이

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며[2], 은퇴는 은퇴자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은퇴 후 적응까지의 

과정을 포함한다[3]. 은퇴는 사회구조적 속성에 따라 개인이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며[4] 은퇴에 대한 인식은 각 

개인이 처한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5]. 최근 은퇴를 경험하는 사람

들은 이전 노인세대와는 다르게 가교일자리를 찾거나 사회봉

사를 원하는 등 은퇴 후에도 역할과 활동을 유지하고자 하므

로[6]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은퇴는 생활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 정서적 건강, 또는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7]. 대부분의 은퇴자는 은퇴에 대해 막연하게 상상하며 걱정

은 하지만 자신의 노후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준비를 

실천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며, 노후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못

했을 경우 수명 연장으로 인해 증가된 노년기의 삶이 부담으

로 작용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8]. 특히 현 여성 

퇴직자들은 우리나라 산업화 초창기, 여성의 취업이 보편화되

지 않았을 시대에 남성들과 경쟁하면서 퇴직에 이른 사람들

로 퇴직 후 직업생활과 연결되는 활동이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활동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간호사는 1920년대 간호교육의 시작으로 현재까지 배출되

고 있으며 1960년 제 1회 간호사 국가고시를 시작으로 2019

년 현재 20,615명의 간호사가 매년 양성되고 있다[10]. 등록된 

간호사의 수는 2006년 223,781명에서 2017년 355,77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185,853명으로[10] 이미 많은 간호사들이 은퇴하였거나 은퇴

를 앞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사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최전방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전문 인력이며, 국민의 건강을 

옹호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력

이다[11]. 이와 같은 직업적 특성 때문에 초기에는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로 이직 갈등을 끊임없이 경험한다[12]. 

그러나 경력이 쌓일수록 전문인으로서의 자부심, 자아실현을 

향한 열정, 직무수행에서의 만족감, 근무환경에 대한 감사함, 

정서적 친밀감, 여가를 통한 즐거움 등으로 높은 행복감을 경

험한다[13]. 간호사의 은퇴는 20년 이상 근무한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수행해야 하는 일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는 다양한 생활 영

역과의 연계가 중요하다[14]. 

은퇴로 인한 역할의 전환(transition)이 어려울수록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렵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어렵다[15]. 

은퇴를 생애주기의 한 과정이며, 거쳐야 하는 사건으로 인식

한다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은퇴를 역할상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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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 경우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14]. 그러므로 은

퇴 후 삶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적응이 중

요하며[4]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은퇴초기의 경험에 대

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은퇴 관련 선행연구는 간호사의 성

공적 노후인식[16], 노후 생활준비에 대한 의식조사[17], 퇴직 

준비과정과 교육욕구[18] 등으로 대부분은 은퇴 전의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었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은퇴 후의 생

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간호사들

이 은퇴 후에 어떤 경험을 하는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검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 초기 단계에 있는 간호사들의 경험

(lived experience)을 탐색하고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심층

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이런 이해를 기반으로 간호사들이 

은퇴 후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근거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은퇴 간호사들의 초기의 경험을 탐색하

고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

이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은퇴한 간호사들의 은퇴 후 초기 

삶의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은퇴한 간호사의 은퇴 후 초기 삶의 경험의 의

미와 본질을 탐색하고자 Colaizzi [19]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Colaizzi [19]의 현상학적 방법은 전체 

연구 대상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 내는 데 초점을 맞춘 

방법으로써, 경험의 진술을 재 진술해가며 공통된 경험의 본

질적 구조를 기술하기 때문에 본 연구자가 파악하고자 하는 

은퇴한 간호사의 은퇴 초기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총체적으

로 이해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Colaizzi 

[19]가 제시한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은퇴한 간호사의 은

퇴 후 초기 삶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기술하였다.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K도와 J도에 거주하고 있는 간호사 중 

은퇴 한지 2년 이내의 간호사 10명이었다. 대상자는 은퇴자의 

소개를 통해 눈덩이 굴리기 표집방법으로 모집하였다. 연구대

상자들은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정년퇴직한 5명, 지방 공

공 의료원에서 간호과장으로 정년퇴직한 1명과 수간호사로 

정년퇴직한 3명, 그리고 근로복지 공단에서 간호부장으로 퇴

직한 1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59.0세였고, 근무경력은 28년

∼39년이며, 58세와 60세에 각 5명씩 정년퇴직하였다(Table 

1). 대상자 중 4명은 은퇴 후 요양병원간호사로, 1명은 간호대

학에 시간강사로, 1명은 정신병원 간호사로 재취업한 상태이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생명윤리 심사위원회의 승인(IRB No: GIRB-A17 

-Y-0037)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시작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면담의 진행 과정, 면담 시 주

요 질문, 면담시간 등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대상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정하면 서면 동

의서를 받았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

해 설명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는 본 연구만을 위해 이용할 것

과 연구 참여를 결정한 후에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 Age
Retirement 

age

Work experience

(years)
Final work place Position of retired

N1 60 58 30 Regional Public Hospital Head Nurse

N2 60 58 28 Regional Public Hospital Head Nurse

N3 62 60 38 University Hospital Head Nurse

N4 62 60 37 University Hospital Head Nurse

N5 62 60 38 University Hospital Head Nurse

N6 61 60 39 University Hospital Head Nurse

N7. 60 58 35 Regional Public Hospital Head Nurse

N8 60 58 28 Regional Public Hospital Nurse Manager

N9 60 58 30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Nurse Manager

N10 61 60 37 University Hospital Head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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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연구 참여를 중단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대상자에게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된 파일과 

기록은 본 연구팀만 볼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녹음된 

내용과 필사본은 연구팀의 외장 하드에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저장하고 3년간 보관한 후 폐기할 것임 설명하였다. 또한 대

상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학회지에 게재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2017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상자

와 개별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면담에서는 대상자가 자신

의 언어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개방형으로 질문하였

다. 면담의 주요 질문은 ‘은퇴 후 경험은 어떠합니까?’이며, 

구체적으로 ‘은퇴 후에 삶이 변화된 것 또는 달라진 것은 무

엇입니까?’로 은퇴 후 초기 삶의 경험에 대한 진술을 수집하

였다. 

연구자는 은퇴 후 초기 삶의 경험에 대한 선 가정이나 판

단을 중지하고 대상자의 진술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대상자의 진술이 진행되도록 경청하였다. 은퇴 간호사와

의 일대일 면담은 대상자들이 원하는 편한 시간에 카페, 대상

자의 집, 대상자의 현 근무지의 휴게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면

담횟수는 1∼3회 정도였고, 1회 면담 시간은 최소 60분에서 

최대 180분이었다. 대상자와 면담할 때, 연구자는 대상자의 

감정의 변화, 억양, 표정, 행동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면

담노트(jotted journal)에 기록하였다. 1차 면담 후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도출된 주제에 대한 개념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모

호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이

용하여 2차 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주제가 포화가 

될 때까지 대상자를 추가하며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후 스마트 폰으로 녹음

하였다. 면담을 마친 후 면담을 실시한 연구자(Lee MS)가 녹

음된 파일을 반복하여 여러 번 들으면서 대상자의 진술을 표

현 그대로 필사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의 연구자 중 면담과 필사를 실시한 연구자(Lee 

MS)는 17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로 주변의 간호사들

이 특별한 준비 없이 은퇴하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간호사들은 은퇴 후 어떤 경험을 하는지, 또 

은퇴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어떤 도

움이 필요한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은퇴 후 간호사들의 

경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박사과정 중에 세미나를 통해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였으며 대한질적연구학회 회원으로 학술대

회,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질적 연구 방법론 및 질적 연구에 

대한 최신지견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확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Colaizzi [19]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정기적인 연구 모임을 통해 질

적 연구와 은퇴자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고 논의하면서 질

적 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의 은퇴 후 초기 삶의 경험의 의미

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방법 중 하나인 Colaizzi [19]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

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였다. 둘째는 대

상자의 진술에서 은퇴간호사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의미 있

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추출하였다. 셋째는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주의 깊게 보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서로 통합

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 진술한 다음 265개의 

의미를 구성(formulating meaning)하였다. 이 단계에서 대상자

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 자료

로 다시 돌아가 확인하였다. 넷째는 구성된 의미로부터 14개

의 하위주제와 5개의 주제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함께 256개의 진술문을 읽으면서 유사한 의미를 가진 진술문

을 구분하고 진술문의 의미로부터 하위주제와 주제를 도출하

였다. 다섯째 단계에서는 분석된 주제에 따라 간호사의 은퇴 

후 초기 삶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연구의 신뢰성 확보 

본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Sandelowski [20]의 질적 

연구 평가 기준인 신뢰성(credibility), 감사가능성(auditability), 

적합성(fittingness), 그리고 확인가능성(conformability)을 고려

하였다. 대상자와의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대상자와 60분

∼180분 정도의 충분한 면담 시간을 가졌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담내용을 녹음하고 진술 그대로를 

필사하였으며, 필사 후 필사내용과 녹음내용을 비교하였다. 

분석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자료로부터 추출된 결과를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연구팀이 함께 모여서 분석된 자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감사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

한 모든 연구의 절차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도출된 주제들과 

실제 자료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에 대상

자의 진술을 적절한 범주 속에 삽입하기 위해 256개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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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한 문장씩 잘라서 유사한 문장끼리 묶은 후 다시 읽으

면서 적절한 범주에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적합

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상에 대한 다양성을 제공하고 이를 심

층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상황의 다양성, 제한점

의 유사성, 현상의 보편성이나 깊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리고 확인가능성은 면담에 참여한 3명의 대상자에게 분석 결

과를 보여 동의함을 확인하여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은퇴 전 병원에서 최소 28년에서 최

대 39년간 근무하고 간호관리자(수간호사, 간호과장, 간호부

장)로 은퇴하였으며, 대상자 중 6명은 주직장에서 은퇴 후 재

취업(요양병원, 시간강사, 정신병원)하였다. 은퇴한 간호사들의 

은퇴 후 초기 삶의 경험을 분석하여 총 256개의 초기 코딩에

서 14개의 하위주제(Category of sub-theme)와, 5개의 주제

(Category of theme)를 도출하였다. 5개의 주제는 ‘막연하게 

시작된 은퇴 준비’,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늘어남’, ‘그리움

과 낯섦이 교차됨’, ‘여유로움 속에서 아쉬움’, ‘또 다른 시작

으로 나아감’이었다(Table 2).

첫 번째 범주: 막연하게 시작된 은퇴 준비

‘막연하게 시작된 은퇴 준비’는 ‘새로운 수입을 위한 준비’, 

‘옛 직장 동료와 관계유지를 위해 지갑열기’, ‘예전의 나를 내

려놓기 위한 마음의 준비’의 3가지 하위주제로 이루어졌다.

새로운 수입을 위한 준비

외부의 압력이나 상황변화에 의한 은퇴가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은퇴이다 보니 정년을 예상하고 있었고 은

퇴를 하면 감소한 수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는 못하였고 우연히 농장을 구입하거나 

요리를 배우는 것 등으로 새로운 수입을 위한 일을 준비를 

하였다.

남편은 직장에서 긴 시간 동안 일을 하다 10년 전 먼저 은

퇴했다. 내성적인 분이라 친구도 없고 집에 가만있으면 우울

해 할까 봐서. 둘 중 하나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자 하면서 

우연히 농장을 구입하여 시작했는데 그게 준비 아닌 준비가 

됐더라(사례2).

할 말이 많다. 내 생애 처음 맞이한 은퇴니까. 은퇴 4∼5년 

전부터 아니 10년 전부터. 50대에 젊을 때. 은퇴 준비라고 요

리를 배우러 갔다. 퇴직 후 이런 거나할까? 하면서.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 너무 힘들겠더라. 그때

는 꿈이 야무졌지.(사례5).

옛 직장 동료와 관계유지를 위해 지갑열기

은퇴한 간호사들은 은퇴와 함께 직장인으로서 가졌던 모임

에서 빠지게 되고,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옛 직장 동료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지갑

을 열면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은퇴하기 5∼6년 전부터 남편이 봉투에 ‘커피값’ 이라고 쓰

고 5∼6만원씩을 주면서 스스로 지갑을 열어 자꾸 모임의 기

회를 가지라고 말 하더라. 지금도 모임을 한다. 몇 개의 모임

이 있어 총무가 연락 오면 모임에 가서 차 값도 내고 한다. 

퇴직 후 아쉬운 게 회식자리에 못 가는 거라 하던데 나는 아

<Table 2> Retired nurses' early experiences

Category of theme Category of sub theme

Vaguely initiated retirement preparation Prepare for new income

Open wallet to maintain relationships with former colleagues

Prepare one’s mind to put one down in the past

Decreased income and increased spending Reduced benefit as former employees

 Reduction in one’s money

Need to keep spending money

Mixture of longing and unfamiliarity Longing for the past

Unfamiliar with the new

The comforts left regret Regret about the change in role

Unaccustomed relaxation

Go to another start another beginning Only planning for volunteer activities

Build on attitude to learn again

Striving to adapt

Joviality coming from new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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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모임을 계속 한다. 한 달에 한번씩. (사례4).

예전의 나를 내려놓기 위한 마음의 준비 

은퇴한 간호사들은 한 직장에서 30여년을 근무하였고 능력

을 인정받아 간호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다 정년퇴직을 하였

다. 은퇴와 함께 그동안 직장에서 누렸던 직위와 관계를 내려

놓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 

그 동안 가졌던 거. 누렸던 거. 지위라던가 인간관계라던가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 약간의 준비가 되었지만 

허무하기도 하였지만. 아름답게 내려놓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한 거죠. 뭐 주위에서 섭섭하겠다 했지만 내 스스로도 준비를 

한 거지. 준비된 은퇴이다 보니 외부의 압력이나 뭐 상황의 

변화에 의해 은퇴를 한 게 아니다 보니. 어느 정도 마음의 준

비를 했었다. 실감은 약 1년 전부터.....(사례6).

두 번째 범주: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늘어남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늘어남’은 ‘직원으로 누렸던 혜택

이 줄어듦’, ‘쓸 돈이 줄어듦’, ‘돈 쓸 일이 자꾸 생김’의 3가

지 하위주제로 이루어졌다.

직원으로 누렸던 혜택이 줄어듦

은퇴 전에 직장인으로서 받아왔던 무료건강검진의 기회와 

병원비 감면 등의 혜택이 줄어들고 은퇴 후에 은퇴자에게 제

공되어온 의료비 감면, 일자리 제공 등의 혜택이 감소하여 직

원으로 누렸거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복지 혜택이 

줄어듦을 경험하고 있었다.

은퇴를 하니 건강보험이 문제더라. 남편이 먼저 퇴직하여 

나한테 왔다가 내가 퇴직하니 둘 다 지역보험으로 가입되더

라. 그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 이때까지는 퇴직자와 배우자한

테 병원비를 50% 감면 해준다 했었다. 근데 없어졌다. 미리 

알았으면 실손 보험을 들어놨겠지. 그게 아쉽더라(사례5).

쓸 돈이 줄어 듦 

은퇴한 간호사들은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거나 새로운 일

을 시작하였지만 은퇴 전 받아 왔던 월수입에 비하면 수입이 

감소되어 쓸 돈이 줄어듦을 경험하게 되었다.

제일 아쉬웠던 거는. 수입이 연봉의 삼분의 일도 안 되니 

그게 가장 아쉽다. 한 달 쓰고 나면 월급 타면 보충이 되었는

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경제적으로 아쉽다는 거. 국민연금

이 적더라. 아무리 재산이 있다 한들 다달이 벌어 쓰는 만큼 

안 된다. 연금은 사학연금이 되어도 그건 얼마 안 된다. 국민

연금은 만61세부터 나온다. 당장 수입이 줄었다.(사례6).

시간이 많은 만큼 돈도 많으면 좋은데. 퇴직 6개월 전부터 

임금 피크제로 28% 삭감되고. 그리고 퇴직 후는 수입이 줄어 

그게 아쉽더라(사례4).

돈 쓸 일이 자꾸 생김

은퇴 전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미루어 왔던 집안 공사를 하

거나, 시간적 여유로 인해 TV시청이 증가하면서 홈쇼핑으로 

물건을 많이 구입하게 되고, 병원비 감면 등의 혜택이 줄어들

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 은퇴 전과는 다른 부분에서 

지출이 늘어남을 경험하고 있었다.

퇴직하고 난 후 돈이 많이 들더라. 퇴직 후 홈쇼핑을 하게 

되더라. 아파트도 수리를 하게 되고. 그 동안은 시간이 없어 

안 하던 일을. 이불솜도 타고,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되어 돈

이 많이 들더라. 병원비도 많이 들어 간호사들에게 미리 미리 

보험을 많이 들으라고 말해 주고 싶다. (사례5).

세 번째 범주: 그리움과 낯섦이 교차됨   

‘그리움과 낯섦이 교차됨’은 ‘지나간 것에 대한 그리움’, 

‘새로운 것에 대한 낯섦’의 2가지 하위주제로 이루어졌다.

지나간 것에 대한 그리움

은퇴한 간호사는 오랜 시간동안 생활한 직장과 함께 했던 

동료들을 그리워하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으며, 옛 직장 

동료들도 만나면 반갑고 좋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초

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쉽게 만날 수 없어 은퇴 전의 생활

과 동료들에 대한 그리움만 깊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과거로 돌아 갈 수 있다면 가고 싶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

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 시절이 그립다. 돌아가고 싶다. 그

곳이 떠오르고 주어진 시간을 만끽할 걸. 다시 오지 않더라. 

회식도 그립고. 나는 그리운데. 남아 있는 사람은 과거의 사

람이라고 반가워는 하지만 일단은 초점이 달라지니까. 대화를 

하면 들어 줄 수는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더라.(사례1).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지. 그런데 만날 수 없다는 

거. 만날라고 하면 전화해야 하고. 만나면 좋다. 하지만 참 잘 

안되더라. 쉽지 않더라. 그만 두었는데 연락 하지 않게 되더

라. 직장은 딱 끊어지지만. 사람 관계는 딱 끊어지지 않더라. 

그게 안 되더라고...(사례8).

새로운 것에 대한 낯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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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간호사들은 은퇴 후에 여유로운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 예전과는 다른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되거나 새로운 직

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생활이나 업무는 익숙

하지 않고, 새롭게 형성된 관계는 아직 서먹하여 모든 것이 

낯선 경험을 하고 있었다. 

날마다. 아침마다 출근한다고 화장하고 머리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다가 딱 출근을 안하니까. 세수도 안하고 화장품을 

바르고 싶지도 않고. 밥 먹는 삼시세끼부터 흐트러지더라. 내 

자체가 매트리스가 착착 쌓여 있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30년 여 년 동안 간호를 하던 

몸에 베인 게 있어서 안 되는 거여. 익숙하지도 않고 내 마음

이 안 따라줘(사례9).

다시 직장을 다니니. 새로운 곳에서 사람을 만나니. 불안감

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들과는 만나도 

깊이 있는 관계가 되지는 않더라(사례7). 

       

네 번째 범주: 미련이 남은 편안함

‘미련이 남은 편안함’은 ‘역할변화로 인한 아쉬움’, ‘익숙하

지 않은 여유로움’의 2가지 하위주제로 이루어졌다. 

역할 변화로 인한 아쉬움

은퇴한 간호사들은 은퇴 전에 직장인으로서 가졌던 사회적 

책임과 권위를 은퇴와 함께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역할변화

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인해 과거의 생활에 대해 아쉬움을 느

끼고 있었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거.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 많이 아쉽지. 내 의지와는 다르게 어떤 정해진 날짜에 의

해서. 아직 더 하라고 해도 더 잘 할 텐데. 저는 시원한 거는 

시간의 얽매임에서 벗어났다는 거. 그거 말고 아쉬운 마음이 

더 커요. 주위 사람들은 시원하다 하던데 나는 아쉽다는 생각

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막상 그때가 닥치니까 또 다 내려놓고 

나니까...(사례6).

익숙하지 않은 여유로움

은퇴 간호사들은 은퇴 전에는 출퇴근 준비, 직장 업무와 가

사를 병행하며 시간에 쫒기고 바쁘게 살았는데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로움으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여유로움

이 익숙하지 않아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저는요. 거짓말 같던데요. 안 믿어지고. 직장을 다닐 때는 

잠을 실컷 자고 싶었는데. 자다가도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지. 

직장을 다닐 때는 항상 뭔가를 해야지 하면서 시간에 쫓겨서 

빨리 빨리 해야지 하고 살다가. 몇 달은 그렇더라. 아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나 혼자만 이러고 있나 싶기

도 하고.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몇 달

간은(사례10).

처음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었나?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이런 느낌들. 예전에는 병동의 복잡한 일들. 오늘 집에 가서 

반찬은 뭘 할까?. 많은 문젯거리들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제는 길을 걸어가도 편안히 천천히 걸어도 되고. 세상에 이렇

게 느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새벽에 5시 반에 눈을 뜨더라

도 행복하다. 다시 자도 되고 일어나도 되고. 너무 좋다. 이런 

느낌 너무 소중하구나! 이런 걸 그전엔 몰랐지…(사례5).

다섯 번째 범주: 또 다른 시작으로 나아감

‘또 다른 시작으로 나아감’은 ‘아직은 마음뿐인 봉사활동’, 

‘다시 배우는 자세가 됨’ ‘적응하기 위해 노력함’, ‘새로운 일

에서 오는 즐거움’의 4가지 하위주제로 이루어졌다.

아직은 마음뿐인 봉사활동

은퇴한 간호사들은 은퇴 전에는 은퇴 후에 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면 봉사활

동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선뜻 봉사 

활동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에 근무하면서 중간에는 못 느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받은 만큼 병원에 갚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었다. 이 

병원에 와서 봉사활동을 해야지. 초진환자들을 위해 검사안내

나 해야지. 하지만 병원을 나오고 나니 격리가 되더라. 병원

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방인이 될 것 같고 봉사활동도 망설여

지더라(사례3).

진정한 봉사도 생각하게 되더라. 봉사도 용기가 필요하다. 

봉사를 한다면. 한 달에 한번 정도가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간호사들은 마음에 봉사에 대한 생각들이 깔려 있다. 안하면 

못하고 있다는 부담감이 있다. 퇴직하고 나니 지금까지 못했

던 봉사를 해야지. 평생 월급 받는 일을 했으니. 이제는 월급

을 안 받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사례8).

       

다시 배우는 자세가 됨

은퇴한 간호사들은 장기간의 병원 경력으로 실무 능력과 

간호관리자로 조직을 관리한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나 은퇴 

후에 재취업한 병원 또는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다시 배

우는 자세로 생활하고 있었다.



은퇴 간호사의 초기 경험

가정간호학회지 26(2), 2019년 8월 161

우리 병동에 나랑 동갑도 있다. 그 병원에서 7∼8년 있었더

라. 치매 환자를 대하는 모습에서 많이 배운다. 돈을 달라하

는 치매노인을 다루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운다. 집에 갈려고 

하는 치매 노인을 다루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는 구나. 선

생님 참 대단하다. 칭찬하게 되더라(사례6).

적응하기 위해 노력함

은퇴한 간호사들은 은퇴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미리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으면서 새로운 삶에 적

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6개월 쉬고 요양병원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할 때 재미있더

라. 업무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했었다. 평가표와 간호협회에 

들어가서 치매, 요양병원 실무, 감염관리 과정을 들었다. 교육

에 익숙해지고 나서 자료를 들고. 근거에 맞춰서 업무를 했

다. 급성기 병원에서 배웠던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하고 여기

서 익혔던 실무하고는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요양병원은 나

름 특징은 있더라(사례6).

새로운 일에서 오는 즐거움

은퇴한 간호사들은 정년퇴직을 하였으나 은퇴 후 새로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다시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업무를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근데 급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즐거움이 나한테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에요.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사례5).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환자를 접하는 게 좋고. 

멀지 않아 내 모습이니. 앞으로도 꾸준히 직장생활을 할 것 

같다. 성격상 일탈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

겠지. 연금을 타더라도. 적게 받더라도 일을 할 것 같다. 건강

이 허락한다면(사례1). 

은퇴 간호사의 은퇴 후 초기 경험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

은퇴한 간호사는 은퇴 후 막연하게 시작된 은퇴에 대한 준

비로부터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어긋남에 직면하고 지나간 

것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것에 대한 낯섦을 경험하면서 시

간적으로는 여유로우나 역할변화에 대한 아쉬움이 공존하며 

서서히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는 삶을 경험

하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은퇴 간호사들의 은퇴 후 초기 경험을 탐색하고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간호사들이 

은퇴 후 삶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은퇴 간호사의 은퇴 후 초기 경험은 총 256개의 초기 코딩에

서 14개의 하위주제(Category of sub-theme)와, 5개의 주제

(Category of theme)를 도출하였다. 5개의 주제는 ‘막연하게 

시작된 은퇴 준비’,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늘어남’, ‘그리움

과 낯섦이 교차됨’, ‘미련이 남은 편안함’, ‘또 다른 시작으로 

나아감’이었다.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근무 경력이 28년∼39년이며 정년퇴

직을 한 지 6개월∼2년 이내의 간호사이었다. 이는 베이비 붐 

세대 은퇴 경험을 연구한 선행연구[4,21]에서 은퇴한지 1년∼2

년 이내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대상자가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이미 정년 연령이 정해져 있는 직장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은퇴를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문직 여성으로서 비교적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아닌 막연하게 은퇴준비를 시작

하였다. 이는 중년남성의 조기퇴직 경험의 연구[22]에서 은퇴 

전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노후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았

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은

퇴를 소득의 단절로 생각하면서도[23] 은퇴 전에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정적 직업을 가진 은퇴 예정자들에게도 은퇴 전에 

스스로 은퇴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은퇴에 대해 구체적

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중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지출에 대해 계획하거나 추가 소

득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에 수입은 감소

한 반면 지출이 증가하게 되어 수입과 지출의 어긋남을 경험

하고 있었다. 선행연구[4,21,22]에서도 수입이 감소함을 경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 대상자들은 은퇴 전에는 

지출하지 않았든 집안을 꾸미거나 이불을 관리하는 등에 지

출이 증가함을 경험하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

자는 간호사로 은퇴 전에 병원에 근무하면서 의료비와 관련

된 혜택을 받았으나 은퇴 이후에 의료비 혜택이 없어지면서 

의료비가 증가하여 의료비와 관련된 보험의 필요성을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병원에서 근무한 은퇴 간호사

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은퇴 후 재무관리 뿐 아니라 

보험설계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은퇴 후에도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유

지하기 위해 은퇴 전부터 동료와의 친목을 위한 지출을 하는 

등의 관계유지를 위한 준비를 막연하게나마 하였다. 그러나 

막상 은퇴를 한 이후에 과거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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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름을 경험하면서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과거 직장 동

료를 편하게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만 하고 있었다. 이는 중년

남성의 조기퇴직 및 퇴직 경험에 대한 선행 연구[22,23]에서 

은퇴 전 직장 내에서 어렵게 쟁취한 직위와 명성은 사라지고 

항상 부르면 달려 올 것 같았던 직장동료와 후배들도 왠지 

서먹한 사이로 느껴지고 만남의 자리도 점점 멀어져서 소외

감을 느끼게 된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은퇴자

들이 은퇴 후에 사회적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리감이나 소외

감을 느끼지 않도록 은퇴 전 관계를 잘 마무리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과거 직장 동료들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이 형성된 관계에 대한 낯설음에 대해서만 보고하였으나 

은퇴한 남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

[24]에서는 은퇴 이후 삶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부부

관계의 질로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여성이고, 전문직에 종

사하였고, 은퇴 후 2년 이내의 초기 은퇴자로 은퇴 후 60%가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과거의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지만 변화된 역할에 대해 아쉬워하였다. 이는 Kang 

[3]의 연구에서 은퇴 노인들은 은퇴 전에 명확했던 사회적 지

위와 역할을 상실하거나 변화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은퇴자들이 은퇴 후 역할변화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 할 뿐만 아

니라 은퇴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직군에 따른 또는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은퇴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직장생활 은퇴 후 역할변화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편안함을 느끼지만 직장생활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Chung [25]의 은퇴전환기 경험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일시적으로 ‘일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해방감’과 ‘역할의 단절로 인한 정서적 흔들림’을 동시에 느

끼는 양가적 경험을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와 Oliver [26]의 

연구에서 은퇴자들이 은퇴 후 직업으로부터 해방으로 기쁨과 

자유로움을 느끼는 동시에 상실감과 같은 감정도 함께 느낀

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은퇴는 시간적 여유와 

더불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긍정적인 경험도 

하지만[27], 은퇴가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은

퇴 후 노년기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으므로[7] 은퇴를 

준비할 때는 건강, 가족관계, 그리고 사회참여활동, 여가활동, 

대인관계, 자기통제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연구[28] 

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은퇴 전 신체적, 정신

적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은퇴를 계획하고, 은퇴 후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은퇴 후 재정적 상태와 활동 수준을 계획하여야 

은퇴 후 삶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29]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은퇴한 간호사들은 은퇴라는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대인 

관계적 변화에 직면하고 심리적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또 다

른 삶을 시작하였다. 이는 중장년 퇴직자들은 충격으로 다가

왔던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의 삶에 적응하는 방법을 터득하

거나 자신이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의 활동 등을 

경험하면서 퇴직 이후의 삶에 서서히 적응하게 된다고 보고

한 선행연구[3]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은퇴 후 은퇴 이전에 누려왔던 직위

와 대우에 비하면 직위도 낮아지고, 급여도 적지만 요양병원 

등에 간호사로 재취업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은퇴 후 변화된 

직업적 역할과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다시 배우는 자세로 노

력하고 있었다. 이는 Park [30]의 전문직 은퇴자는 은퇴 후 자

신의 역량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를 매우 희망하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직업)을 계속 하기를 요구한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 붐 세대 은퇴 경험 연구[4]

에서 은퇴한지 2년 이내의 대상자들은 ‘일’이 곧 삶이고 삶의 

이정표이며 무엇보다 ‘일’을 토대로 자신의 존재를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며, 여성 베이비부머 은퇴

자를 유형화 연구[21]에서 은퇴한지 1년 이내의 대상자들이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후에 즉각적인 재취업, 자신의 전문성

에 맞는 분야로의 구직 등을 하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최근 은퇴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고학력의 

전문직 은퇴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교일자리를 찾거나 사회봉

사를 원하는 등 은퇴 후에도 역할과 활동을 유지하기를 희망

하기[6]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

과 같이 전문직 은퇴자들은 은퇴 후에 직업적 역할과 사회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은퇴 후 은퇴자의 전문 역량의 활용은 역할 상실감을 극복하

고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거

나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자기효능감과 자부심이 

높아짐으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된다[29]. 은퇴한 간

호사들은 비록 은퇴는 하였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

춘 전문 인력이므로 그들의 인적자원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은퇴 후 초기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은퇴 간호사의 은퇴 

후 초기 삶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병원에서 

근무한 후 은퇴한지 6개월에서 2년 이내의 간호사를 대상으

로 연구를 실시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은퇴 후 삶의 적응 

과정을 이해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간호사의 

은퇴 후 삶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퇴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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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뿐 아니라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 후 2년 이상 된 간

호사들과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관, 학교 등에서 은퇴

한 간호사를 포함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은퇴 간호사가 경험하는 은퇴 후 초기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Colaizzi [19]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시도된 연구이다. 은퇴 간호사들은 은퇴 

전 구체적인 준비가 아닌 막연하게 은퇴 준비를 시작하며 경

제적으로 수입은 감소하나 지출은 늘어나며, 지나간 것을 그

리워하고 새로운 것은 낯설어 하며, 심리적으로 역할변화에 

대해 미련이 남아 있지만 시간적 여유로움에 편안함을 경험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 역할과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또 다른 시작을 위해 나서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

로 은퇴 간호사가 은퇴 후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

문적 역량과 경제적, 대인 관계적 및 심리적 변화의 특성을 

고려한 은퇴 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간

호사의 은퇴 후 삶의 적응을 도울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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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Experiences of Retired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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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nature of the early experiences of retired nurses. 
Methods: This qualitative study adopted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Study participants were 10 nurses 
who had retired within the previous two year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17, which were conducted until recurring themes emerged. Results:
Early experiences of retired nurses in 14 sub-themes and 5 themes from the total of 256 initial codes. The five 
themes were ‘vaguely initiated retirement preparation,’ ‘decreased income and increased spending,’ ‘mixture of 
longing and unfamiliarity,’ ‘the comforts left regret,’ and ‘go to another start another beginning.’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pre-retirement education that considers economic, interpersonal, and 
psychological changes to help nurses adapt to their new lives after retirement. We propose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lifestyle changes experienced by retired nurses, and further study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hes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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